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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G필립스LCD, 3/4분기 전망 흐림
AWSJ, 재고처리로 적자 예상 … 4/4분기 패널가격 반등세로 흑자 기대

액정표시장치(LCD) 패널가격이 계절적 성수기를 맞아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LG필립스LC는 3/4분기 뚜

렷한 실적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9월18일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(AWSJ)이 보도했다.

권복 LG필립스LCD 부사장은 AWSJ와 인터뷰에서 “지금은 재고 처리 과정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4/4분기

에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”고 밝혔다.

재고 부담으로 고통 받아온 LG필립스LCD는 2/4분기 3220억원의 손실을 냈다.

애널리스트들은 신학기 수요로 계절적 성수기에 해당하는 3/4분기에도 LG필립스LCD가 적자를 기록할 것으

로 전망하고 있다.

권복 부사장은 3/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 4/4분기에는 흑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.

권복 부사장은 “성수기를 맞아 패널 가격이 반등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연초에 단행된 생산량 감축으로 재

고 수준도 낮아지고 있다”고 강조했다.

LG필립스LCD의 재고 부담은 2/4분기 4.5주치에서 최근 3.5주치 수준으로 낮아졌으며, 17인치 LCD 모니터 

패널가격은 8월말 113달러에서 9월초 125달러로 상승했다.

또 경쟁기업인 삼성전자와 Sharp는 50인치 패널을 생산할 수 있는 8세대라인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

지만 대형 패널 수요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.

아울러 “2008년 대형 패널 수요는 전체 TV 시장의 1.5%, 2009년에도 3.3%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”며 “수

요가 충분하다는 증거를 발견할 때까지 기다릴 것”이라고 말했다.

LG필립스LCD는 대신 새로운 5.5세대 LCD 설비에 5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.

권복 부사장은 “2007년 하반기 가동되기 시작하는 새 공장은 14.1인치 및 15.4인치 노트북 패널과 22인치 모

니터 패널을 생산하게 될 것”이라고 덧붙였다. (서울=연합뉴스 김호준 기자) <저작권자(c)연합뉴스-무단전재․재배포 

금지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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